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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동아일보, 7.30일자 (조간) 보도 관련)

1. 기사내용

□ 동아일보는 7.30일자(조간) 「한일갈등, 현대重-대우조선 합병에도 

불똥」제하의 기사에서,

➊ “악화된 한일관계 때문에 일본 경쟁당국이 두 회사의 결합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커졌다.”

➋ “2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조선업을 대변하는

사이토 다모쓰 일본조선공업회 회장은 지난달 19일 도쿄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글로벌 점유율에서) 압도적인 조선그룹이

탄생하는 것은 매우 위협적이다. 각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합병을 그냥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역시 사실상 한국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를 문제 삼아

두 조선사 결합에 ‘딴지’를 걸 수 있다는 것이다.”

➍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쟁국에 대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심사 신청은 9월부터 본격화 될 것”이며, “일본 시장을

배제하면 다소 타격은 입겠지만 일본의 반대 때문에 합병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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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사안에 대한 금융위 입장
 

➊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하여 현대

중공업은 준비과정을 거쳐 조만간 일본 경쟁당국과 본격 협의를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➋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해서는 일본

경쟁당국이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➌ 특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일본측 인사의 개인적 의견이 일본 정부의 

확인된 공식 입장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